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

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에 9.18%이었고, 2030년 10.39%, 2050년

15.06%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 유병률이 높을수록 환자에 대한 돌봄요구도 또한

높아지게 되어 신체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손실을초래한다[1]. 치매는다양한인지기능

장애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 등으로 질환의 진행

상태와증상에따른치료및돌봄을달리해야하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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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교육훈련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의 학습전이 수준과,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요인간의 관계 
및 설명력을 살펴보는데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치매교육훈련을 수료한 후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총 279명에 받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치매교육
훈련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설계 중 교육방법과 강사역량이 높을수록, 업무환경 중 전이기회가 높을수
록 학습전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전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 증진, 업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장기요양업무관련 실무경험이 많은 강사선정의 중요성, 업무현장에서 요양보호사에
게 더 많은 전이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학습전이, 전이기회, 교육훈련설계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learning transfer of job training participant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 
survey of 279 care workers in the city of Seoul and Kyeong Gi province who recently participated dementia 
job training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elf-efficacy of the 
care workers, the capability of instructor, the training methods and the transfer opportunity positively 
influenced the level of learning transfer. The findings suggested increasing care workers’self-efficacy, enhancing 
practical skill-based training program, hiring instructors with high workplace experiences, fostering work 
environment with higher transfer opportunity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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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가지고있어서치매대상자를돌보는요양보호사들의

전문적·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다[2].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7월 치매5등급시행

으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중앙치

매센터에서치매표준교육교재를제공하고, 관리자는전

체과정 93시간, 요양보호사는전체과정 80시간으로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표준화된 공적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2017년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에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포하였다[3].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으로 치매질환에 대한 요양

보호사의 체계화된 직무교육은 치매지식 및 전문직업인

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전문돌봄인력양성에 도

움을 주고 있다[4,5].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육이 실제 업무 현장에

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데 있다.

Bates (2003)는 교육훈련 후 업무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훈련에서 배운 지식, 기술들을

활용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6]. 이는교육훈련자가교

육훈련과정에서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업무에 복귀

하여 소속된 조직의 현업에 접목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나,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에도움이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36]. 따라서

교육훈련이성과로이어지는학습전이에대한관심이증

대되고 있다.

실제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이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교육훈련 직후에는 41%,

교육 후 6개월 뒤에는 24%, 교육 후 1년 뒤에는 15%로

나타났다[7]. 이는 장기요양기관소속 요양보호사에 대한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의효과및영향을미치는요인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요양보호사

가 교육훈련 이수 후 업무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8]. 특히 학습

전이(Learning transfer)는 치매교육을통해학습한것을

업무에적용하는수준을의미하는교육훈련프로그램효

과성의핵심적인요소라는점에서치매노인을돌보는다

양한 계층의 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별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환경

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전에 계획되어진 인지프로그램

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

는치매노인의갑작스러운행동변화에즉각적·능동적대

응이 어렵다. 그러므로 다양한 계층의 학력과 연령의 요

양보호사들이 혼재되어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범국가적책무를수행하기위하여

매년 보험재정을 투입하여 치매전문교육이라는 공적교

육훈련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교육훈련전이 수준을 측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전문교육훈련의 결과가 업무수행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습자특

성요인, 교육훈련설계요인, 업무환경요인을 설정하였다.

학습자특성요인은요양보호사들의학습동기와자기효능

감을, 교육훈련설계요인은치매노인돌봄에대한치매교

육내용, 교육방법및강사역량을, 업무환경요인은치매노

인과요양보호사의 1:1 서비스제공현장에서요양보호사

스스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이기

회,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치매교육훈련이 학습전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학습전이에미치는영향요인을실증적으로규명

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현장에서 학습전이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교육훈련과 학습전이 
교육훈련의직접적인목적은교육훈련에참여하는구

성원의기술, 지식, 태도를향상시키는것이다. 그리고기

업교육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육훈

련참가자들로하여금그들개인의목표를달성시키는것

이다[9]. 결국, 조직의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은 인적자원

에 대한 일종의 투자이며, 교육훈련의 결과로 직무수행

성과가 향상되어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자가업무환경에서효과적으로적용하는정도를학

습전이라고한다[10]. 전이와관련한연구의대부분이학

습전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교육내

용을현장에동일하게적용하는근전이(near transfer)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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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미를 학습전이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활용하며

교육내용을응용하여보다광범위한상황에적용하는원

전이(far transfer)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전이

는 치매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요양보호사가 요양

보호 업무현장으로 복귀한 뒤, 치매교육훈련을 통해서

학습한지식, 기술, 태도를업무에적용하여변화된행동

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특성과 동기적 요인, 학습설계 및 업무환경 요

인,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과 실제적 업

무수행상의 변화, 교육훈련 결과모형이 본 연구자가 측

정하고자하는 모형과 유사한 면이 있다[11-13].

2.2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전이
기대이론에입각한실증연구를보면, 학습동기가교육

훈련성과에긍정적영향을준다는점을지적하였다[14].

아울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학습

동기와학습성과의관계를매개하고있으며, 피훈련자의

학습성과가 높을수록 업무능력도 향상된다는 사실을 제

시하였다. 반면, 피훈련자의 학습동기가 없거나 낮을 경

우에는, 학습에 필요한 선행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

다고하더라도학습성과가낮게나타날수있다는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습동기는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서많은연구자들에의해제시되

고있다[15-20]. 자기효능감도전이에유의미한예측변인

으로 증명되었다[15,21]. 또한 자기효능감이 학습전이를

유의하게예측하였고, 학습전이총변화량의 43%를설명

하는것으로나타났다[22]. 이러한선행연구결과에근거

할때자기효능감은전이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3 교육훈련설계와 학습전이
교육훈련의 설계적 특성이 학습과 전이에 미치는 영

향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교육내용은 전이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5,23-25]. 이

러한연구결과들을토대로교육훈련의내용은전이에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강사의 능력에 관해

Goldstein은 교육훈련에서강사의자질이교육훈련의학

습및전이를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요인으로제시되

어 왔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학습을 촉진하는 훈련자

의특성에대한연구는부족함을지적하였다[26]. 선행연

구의 검토결과 치매교육훈련 설계요인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의업무관련성및강사능력이학습전이에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4 업무환경과 학습전이
업무환경은학습자의학습전이가일어나는공간인업

무특성에 관련된 요인으로, 학습전이를 위한 필요 자원

의지원, 변화에대한긍정적태도, 학습과학습전이에대

한 가치를 부여하는 조직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선

행연구들은조직의지원적풍토, 전이기회, 업무의압박,

자원의부족과같은변인들을업무환경요인에포함시켰

고[12], 학습전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직분위기를 나타

내는 업무환경(work environment)이 학습전이에 매우

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밝혀냈다[27]. 이후에도지속

적으로 업무환경특성과 학습전이의 실증적 연구가 진행

되었다 [28-33]. 선행연구결과, 부하가 교육훈련을 받은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상사가 기회를

제공하고, 적용방법을지도해주고촉진하기위하여평가

및피드백을하는것과, 같이일하는동료가교육에서배

운지식과기술을적용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고어

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와주고 새로운 기술을 잘 적용했

을때인정해주는것, 교육훈련을통해학습한지식과기

술을업무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자원을제공받는정

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33].

1)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방문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1대1로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다. 돌봄 일을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그렇지못한업무환경에서일을하고있

다. 돌봄 대상자가 행동변화가 심한 치매로 요양보호사

를 폭행하고, 도구로 위협하는 상황이거나 성희롱 등 방

문요양보호사는혼자서고립되어일을한다. 방문요양보

호사들은 매일 돌봄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육체적, 정서

적어려움에대해서같이이야기하면서해결방법을모색

할 상사나 동료가 곁에 없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

정이 돌봄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상시적인고용불안정에노출되어있다. 이러한방

문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에서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맞

는서비스를고민하여인지활동서비스를결정하고활동

을 위하여 자원을 스스로 준비하기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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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요양시설은 2~3교대제로 일을 하고, 노동시간이 길며

중증도가높은노인들을보살피기때문에육체적·정신적

으로 더 힘들지만, 요양보호사가 시설로 이직하는 것은

동료와 함께 일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치매노인을보살필요양보호사인력이충분하지않은상

황에서 돌봄은 미리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맞춰

지고, 요양보호사는치매노인의 욕구에부응하기보다는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초점이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집중되면서 요양보

호사는하루종일노인들의식사와목욕, 기저귀교체, 그

리고체조나미술교실등 프로그램진행의보조업무로

힘든 일정을 보낸다. 돌봄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시설은

치매노인개인의욕구를고려할업무환경이주어지지않

는다. 그러므로시설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에게는교육

훈련에서배운지식과기술을현업에적용할수있는전

이기회가 매우 어렵다. 교육훈련의 구성적 요소(학습자

특성, 교육훈련설계)가잘갖추어져있더라도, 교육이끝

난 후 학습자가 돌아가게 될 업무현장의 상황(상사지원,

동료지원, 전이기회)에 따라 학습전이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실시하는 치매교육과정 중 요양보호사과정인 기본

교육과정40시간과, 방문요양혹은시설과정중 20시간을

이수하고최종평가에합격한학습자들중서울·경기지역

(성남, 과천, 용인, 수원, 안양)의 치매전담형 시설 및 인

지활동형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교육 수료

후 3개월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로 제한하여 수집

하였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총 19,917개로 서울시가

3,002개, 경기도가 4,704개로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약

38.7%인 7,706개소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으며, 전국 활

동요양보호사는 326,417명으로 서울이 61,392명으로

18.8%, 경기가 79,183명인 24.3%로로전체요양보호사의

43.1%가 편중되어 있다[34]. 이와 같이 서울지역은 대도

시를대표할수있고, 경기지역은농어촌, 중소도시, 대도

시지역을모두포괄하고있기때문에이들지역을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총

400부의 설문지를 6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기관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공단이 실시한 2016년과 2017년 치매교

육을 수료한 연구 참여자에게 배부·회수하였으며 그 중

회수된 290부 중 279부(69.8%)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3.2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방법
본연구는요양보호사치매전문교육이학습전이에영

향을미치는요인을밝혀치매교육의효과성을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치매교육훈련의 학습자 특성과 교육훈련설계,

업무환경을 독립변수로 학습전이를 종속변수로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문항들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치의 범위는 최소1에서 최대5이

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독립변수인 학습자 특성, 교육

훈련설계, 업무환경을구성하는하위 8개요인은 Saks &

Belcourt(2006), 장윤정(2002), 이도형(1996), 박종선(2015)

의연구를참고하여국내의관련된선행연구에서구성하

여치매교육환경에맞게재구성하였으며[15,16,35,36], 업

무환경(상사지원, 동료지원, 전이기회)은박종선(2015)이

국외연구의도구를번안하여활용하였던것을요양보호

사의 직무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였다[36]. 2개의 변인(근

전이, 원전이)은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에 유사한 홍원

기(2014), Holton(1996), 금혜진(2004)의설문문항을재구

성하였다[37-39].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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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p<.05)에서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

뢰성 검토를 위해 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분석과

설문 대상자의 대표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인

학습자 특성, 교육훈련설계, 업무환경, 학습전이의 요인

구조를타당하게반영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타당

성·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3.3 연구변수 및 신뢰도, 타당도 분석결과
학습자특성의 하위요인은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으

로 구성하였다. 학습동기는 치매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스킬 등을 업무현장에서 사용해 보려는 노력에 대한 경

향과 의지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직무 수행을 변화시

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학습동기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0.860에

서 0.899사이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0.686에서 0.86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특성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요인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특성에 대한 2개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이었으며,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74.36%로

나타났다. 학습자특성에 대한 학습동기의 Cronbach’s α

값은 0.896,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0.784의결과를보

였다.

교육훈련설계의하위요인은강사역량, 교육방법,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강사역량은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잘 이해하고 업무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내용을잘전달하는정도로, 교육방법은교육훈련자

가교육의내용을쉽게교육참가자들에게전달하고이해

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방법으로, 교육내용은

교육내용이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학습자가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강사역량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0.774에

서 0.851사이로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0.772

에서 0.835로, 교육내용에대해서는 0.779에서 0.852로 나

타났다. 따라서교육훈련설계에대한설문문항들은요인

타당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요인분석결과, 교육훈

련설계에 대한 3개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

상이었으며,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79.10%로 나타

났다. 교육훈련설계에 대한 강사역량의 Cronbach’s α값

은 0.918, 교육방법의 Cronbach’s α값은 0.923, 교육내용

의 Cronbach’s α값은 0.882의 결과를 보였다.

업무환경의하위요인은상사지원, 동료지원그리고전

이기회로구성하였다. 상사지원은치매교육을받은요양

보호사가 업무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

사가 강화해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동료지원은 업

무에새로배운것을적용하려고할때동료가이를지원

해 주고 강화해 주는 정도로, 전이기회는 치매교육훈련

을통해학습한내용을업무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자

원을 제공받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상사지원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0.806에

서 0.889로 나타났으며, 동료지원에 대해서는 0.783에서

0.884로, 전이기회에 대해서는 0.832에서 0.894로 나타났

다. 이는 교육훈련 후 곧바로 요양보호업무현장에서 적

용해야하는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

악된다. 따라서 업무환경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요인 타

당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요인분석결과, 업무환경

에 대한 3개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이었

으며, 전체분산에대한설명력은 81.25%로나타났다. 업

무환경에대한상사지원의 Cronbach’s α값은 0.936, 동료

지원의 Cronbach’s α값은 0.918, 전이기회의 Cronbach’s

α값은 0.839의 결과를 보였다.

학습전이의 하위요인은 근전이와 원전이로 구성하였

다. 학습전이는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된 내용이 업무에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근전이는 특정되고

제한된 업무에, 원전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넓게 적

용되는것으로정의하였다. 근전이에대한요인부하량은

0.765에서 0.816으로 나타났으며, 원전이에 대해서는

0.744에서 0.889로 학습전이에 대한 요인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전이에 대한 2개 요인의고유값

(eigen value)은 1.0이상이었으며, 전체분산에대한설명

력은 76.53%로 나타났다. 학습전이에 대한 근전이

Cronbach’s α값은 0.898, 원전이 Cronbach’s α값은 0.930

의 결과를 보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여자가 84.9%, 연령은

50-59세가 43.0%, 학력은 고졸이 40.1%이며, 월수입은

150만원이상이 32.3%, 국민건강보험공단의치매교육이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68

전에 치매교육경험 없음이 64.5%, 치매교육 종료 후 12

개월이 지난시점이 17.9%였다. 요양보호사 경력은 3년

이상이 48.4%를 보이고 있다 <Table 1>.

Freq. %

Sex
Female 237 84.9
Male 42 15.1

Age

20-29 years 5 1.8
30-39 years 7 2.5
40-49 years 42 15.1
50-59 years 120 43.0
60-69 years 98 35.1
70 years or higher 7 2.5

Education
(ED)

Middle school or lower 25 9.0
High school 112 40.1
Community college 70 25.1
Higher than college 72 25.8

Monthly
income (MI)

Less than 500,000 KRW 13 4.7
Below 500,000– 790,000
KRW

78 28.0

Below 800,000-
1190,000 KRW

62 22.2

Below 1200,000-
1490,000 KRW

36 12.9

More than 1500,000 KRW 90 32.3
Workplace
(WP)

Home visiting 199 71.3
Facility 80 28.7

Career as a
care worker
(CA)

Less than a year 20 7.2
1-2 years 43 15.4
2-3 years 81 29.0
More than 3 years 135 48.4

No. of
previous
training(s)
(PT)

None 180 64.5
1 time 49 17.6
2 times 28 10.0
More than 3 times 22 7.9

No. of
month(s)
after training
(MT)

1 month 12 4.3
2 months 11 3.9
3 months 32 11.5
4 months 11 3.9
5 months 14 5.0
6 months 8 2.9
7 months 31 11.1
8 months 36 12.9
9 months 31 11.1
10 months 22 7.9
11 months 21 7.5
12 months 50 17.9

Total work
experience
(TW)

3 years 141 50.5
4 years 36 12.9
5 years 37 13.3
6 years 27 9.7
7 years 16 5.7
8 years 12 4.3
9 years 7 2.5
10 years 2 .7
11 years 1 .4
Total 279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4.2 주요변수의 기술적 분석
본연구결과각변인의평균은 3.49에서 4.70으로나타

났는데, 교육방법(3.72), 강사역량(3.49), 상사지원(3.83),

동료지원(3.77) 또한 4이하의 평균치를 보이며 표준편차

는 .42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변수의 왜도는

-1.545에서 .008사이의 분포를 나타냈고, 첨도는 -.787에

서 2.332사이의 분포를 나타내어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

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Table 2>.

LM 3.00 5.00 4.699 .431 -1.270 .856

SE 3.00 5.00 4.405 .502 -.256 -.787

LCO 2.00 5.00 4.170 .599 -.273 -.118

TM 1.50 5.00 3.723 .788 -.566 .106

TA 1.50 5.00 3.492 .861 -.108 -.637

SS 1.75 5.00 3.839 .860 -.441 -.610

CS 1.50 5.00 3.771 .733 -.207 -.051

TO 2.67 5.00 4.443 .566 -.735 -.330

Near
transfer

2.80 5.00 4.334 .520 -.312 -.515

Far
transfer

3.00 5.00 4.193 .575 -.117 -.51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4.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연구문제의 검정을 위해 모형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교육훈련설계중강사역량

과 교육방법(ｒ=.709, ｐ<.01)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을통하여학습자참여유인능력을유도하는강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업무환경에서는 동료지원

과상사지원(ｒ=.612, ｐ<.01)이 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다중공선성의문제점이있는지살펴보았으며, 모든

변수의상관계수들이 .80이하로다중공선성의문제가없

는 것으로 파악된다.

4.4 학습전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교육훈련 참여

자의학습전이영향요인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

의적합도를나타내는 F값이 10.601 (p<.001)로서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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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본회귀모형은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0.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

다. R-Squared값과수정된 R-Squared값은각각 0.408과

0.370으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독립성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D/W값은 0∼4까지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664에 해당

하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다소 충족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준은 회귀분석에 적합한 수준

이라고 판단된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분석결과는, 공차한계

(Tolerance)가 .1이하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이

상 10이하임을확인하여다중공선성의문제가없음을확

인하였다<Table 3>. 변인들의 유의성 검증결과 자기효

능감(p<.05), 교육방법(p<.05), 강사역량( p<.05), 전이기

회(p<.001)가 학습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이기회가 학습전이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B SE  t VIF
(Constant) .919 .393 　 2.34 　
Sex

(M_dum)
.089 .084 .064 1.06 1.60

Age .000 .029 -.001 -.01 1.24
ED .044 .029 .084 1.50 1.38
CA -.006 .043 -.011 -.14 2.89
TW -.013 .013 -.080 -.98 2.90
PT .006 .027 .011 .213 1.20
MI .060 .027 .158 2.25* 2.18
MT -.005 .007 -.035 -.69 1.12

WP (F_dum) -.085 .081 -.077 -1.05 2.39

LC
LM .029 .069 .025 .43 1.56
SE .132 .064 .133 2.06* 1.83

TD
LCO -.003 .056 -.004 -.06 2.02
TM .103 .046 .163 2.23* 2.36
TA .103 .045 .178 2.30* 2.65

WE
SS -.050 .043 -.086 -1.15 2.47
CS .068 .045 .099 1.50 1.93
TO .360 .047 .408 7.72*** 1.23

F=10.601***, R Square=.408(Adjusted, .370), Durbin_watson=.664
* p<.05, *** p<.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result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자기효능감이

1단위 증가하면, 학습전이는 .132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B=0.132, p<.05). 교육방법이 1단위 증가하면, 학습전이

는 .103가 증가한다는 것이며(B=0.103, p<.05), 강사역량

이 1단위 증가하면, 학습전이는 .103가 증가한다는 것이

며(B=0.103, p<.05), 전이기회가 1단위 증가하면, 학습전

이는 .360이 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B=0.360, p<.001).

이는 다양한 계층의 학력과 연령의 장애가 요양보호

사 교육훈련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교육에 대한 기회

가충분하게주어져야하며, 업무현장에서요양보호사스

스로 학습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지원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매전문교육훈련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학습자특성과 교육훈련설계, 업무환경에서 학습전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2016년과 2017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실시하는 치매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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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조사하여분석하였다. 치매교육훈련에참여한요양

보호사의학습전이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한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교육 참여자의 학습자 특성 중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학습전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돌봄과정

에서 직무 수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특성

의 요소 정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

라진다는선행연구를지지하는결과이다[15]. 즉, 학습자

의 특성에 따라 학습전이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시작 전 치매교육

에대한충분한안내와학습자들의개인특성을분석하여

학습전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매교육내용이업무현장과관련이많을수록학

습전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

매교육이자신의업무수행에서도움이된다는인식이높

다는것이다. 교육훈련설계가직무와의관련성이높으면

높을수록학습자가현업에전이하는정도가높은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9]. 즉,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서구체적으로도움을받을시학습전이가높아진다고볼

수있다. 이를위해서는교육과정설계전요양보호업무

현장의문제와요구를살펴보고교육과정에충분히반영

해야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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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문요양과 시설의 서로 다른 돌봄 업무환경에

서 치매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제공의 주체인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요양보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기회를

얼마나갖느냐가학습전이를하는데중요하다는것을증

명하고있다. 이는조직의업무환경에따라조직구성원

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것을 현업에 적용하는 것

은달라지며, 학습자본인및상사의지원에대한책임을

부각시키고 학습전이과정에 적극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

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1,40].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교육 학습자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학습

전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미라는

치매 돌봄 관련 지식은 치매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

하기위해서는치매에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이며정기

적인교육을통해치매돌봄관련지식을향상시키는것

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41]. 치매노인돌봄활동을경

제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근무태도 등은 치매초기대

응지연에따른증상악화를초래할수있으며, 나이, 학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생의 신청에 의한 집합교육 실

시로 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습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증진 및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도

록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치매교육과정 설계 시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

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검증하는연구를제언한다. 예를들어, 공격성행

동문제등은치매노인에따라복합적이고다양한형태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능력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하므로돌봄현장의의견이반영된교육과

정이설계되어져야한다. 또한, 치매교육설계시요양보

호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교육방법인 실습과정을 충분

히 경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사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업무현장을이해하지못한강사가이론적

내용에 치우쳐 학습자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강사는 요양보호업무 현장경험이

풍부하며 치매요양보호사들의 업무현장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다음과같은몇가지한계가있

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내의치매교육요양보호사를대상으로임의적표

집 방법을 통해 279명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

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후 조사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

고, 치매교육에 대한 지역적, 기관유형별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나 실제 전

이결과를 치매노인에게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연

구방법 등을 통해 학습전이 의미와 요양보호 업무 경험

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치매교육요양보호사의학습자특성·

교육훈련설계·업무환경에서 학습전이에 대한 검증을 목

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다른 변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

램의유형별·변인들을다양화하여보다더비교연구및

정교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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